
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 안내

법무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
불법체류 외국인 ｢통보의무 면제제도｣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

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감염병 검진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이 그 

신상을 출입국 외국인관서에 통보하지 않도록 하는 통보의무 면제

제도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불법체류 외국인이 검진 시 의료기관이 출입국 외국인관서에 신

고하지 않으며 출입국 외국인관서에서도 관련 정보를 수집하거

나 의료기관을 단속하지 않습니다.

불법체류 외국인이 감염병 검진 치료 등으로 인해 원하는 시점에 자

진출국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격리조치 등을 마친 후 자진출

국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

이 경우 최초 진료 시점을 자진출국 신고 시점으로 간주하여 범

칙금 및 입국금지기간 등을 산정하는 등 격리조치 등에 따른 불

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.

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무료로 치료가 가능하니 부담 없이 가

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찾아 검진 받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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